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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석방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17-11-18
`
미국 대학 농구 선수 세 명이 중국에서 절도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지 3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명의 체포에 관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그 학생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그 세명의 대학생들은 중국의 고급 루이비통 (Louis Vuiton) 상점에서 선 글라스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말을 했고 시 주석은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대답을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가 절도범을 선처해 달라는 뉴앙스를 풍기는 말을 사법기관에게 했다면 쏘나기 같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말이나 시 주석의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언급 자체는 범법자를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언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두 국가의 장상이 그런 대화를 교환했다는 사실 자체는 비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위급 관리가 자녀들의 취직이나 대학 입학을 부탁했다는 비난을 받고  언론의 질타와 국회에서 맹 공격을 받는 일이 한 주가 멀다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 모호한 부탁을 시 주석에게 했다는 비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개입의 덕으로 세 명의 절도범은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중국 정치에 관한 전문가인 남가주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스탠리 로젠 (Stanley Eosen)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세 학생이 풀려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인정될 것이고 풀려나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세한 점마저 신경을 썼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범법자를 선처해달라는 듯한 부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고 지적했습니다.

가게에사 상품을 훔치다가 체포되었던 학생 농구선수들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커리어는 평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뿐만 해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속해있는 학교의 위신과 크게봐서 미국인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해서 그들을 학교의 농구팀에서 퇴출 시키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퇴학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온갖 변명을 늘어 놓겠지만 형사범의 물은 이미 업질러 졌기 때문에  범법자의 낙인을 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끝
